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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뇌연구원, ‘의사결정의 뇌지도’만든다
- 대뇌피질융합연구단 출범, 후두정피질 본격 연구

- 뇌모사 AI, 신경 임플란트 등 차세대 뇌기술 개발 기대

□ 한국뇌연구원(KBRI, 김경진 원장)이 감각정보 통합과 의사결정 등 고위

뇌인지 기능의 핵심 부위인 ‘대뇌 후두정 피질’ 연구를 본격적으로 

시작한다. 이를 위해 한국뇌연구원은 올들어 대뇌피질융합사업연구단을 

발족한 데 이어, 국내 뇌 연구자들과도 공동 연구를 확대했다고 26일 

밝혔다.

      * 후두정 피질 : 정수리에 있는 대뇌피질의 일부. 촉각, 시각, 후각, 청각 등 모든 감각 정보 

및 기억, 감정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의사결정을 실행

□ 2년의 예비 운영을 거쳐 지난 2월 출범한 대뇌피질사업단은 2026년

까지 ‘후두정 피질의 이해 및 신경회로 손상 극복을 위한 핵심기술 

개발’을 목표로 연구를 시작했다. 

 ㅇ 먼저 대뇌 ‘후두정 피질의 기능성 정밀뇌지도’를 확립하여 의사

결정시 뇌신경회로의 작동원리를 규명하고,

 ㅇ 사회성 및 인지 행동에 관련된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후두정 피질 

중심의 ‘행동-활성 뇌지도’를 구축하기로 했다. 

□ 연구단은 지금까지 감각 정보를 바탕으로 한 판단 행동의 신경활성 

이미지를 확보한 데 이어 250×200×50㎛ 크기의 미세구조 이미지를 



인공지능을 활용해 분석하는 기술을 확보했다. 

 ㅇ 앞으로 각 요소 기술을 바탕으로 후두정 피질의 기능 뇌지도를 만들 

수 있는 융합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. 

  

□ 연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할 후두정 피질 뇌지도와 신경회로

정보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간의 뇌를 모방한 차세대 

인공지능 개발에도 활용할 계획이다.

 ㅇ 또 신경 손상 및 신체마비 환자의 대뇌 신경회로를 복구하는 신경

임플란트 등 차세대 뇌 치료기술도 개발하기로 했다.

□ 한편 연구단은 대뇌피질의 근본 기능을 파악하고, 대뇌피질 연구 플

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올들어 대구경북과학기술원(DGIST), 광주과

학기술원(GIST), 포항공과대학교, 경북대학교 등 국내 대학과 공동

연구도 확대하고 있다. 

□ 라종철 단장은 “대뇌피질은 뇌에서도 최고위 기능을 수행하는 영

역으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곳”이라며 “기초 및 응용

연구를 통해 뇌의 비밀, 특히 의사결정의 비밀을 풀어낼 것”이라고 

밝혔다.


